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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. 한국농어촌공사 제공

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사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'농지이양 은퇴

직불사업'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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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이나 후계농에게 양도하면 매월 보

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.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 안정과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

동시에 지원하는 제도다.

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 경영을 이어온 65~84세 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

사는 예산 97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. 3년 이상 본인 소유 농업진흥지

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끝낸 농지 4㏊(4만㎡)까지 신청할 수 있다. 지난해 고령 농

업인 1,686명이 참여해 농지 1,062㏊(1,062만㎡)를 청년농에 이양한 것으로 집계됐다.

신청 방식은 농지를 매도하거나 매도 조건부 임대로 나뉜다. 매도 방식은 농지 매매 대금

외 ha당 매월 5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 받을 수 있다. 특히 올해부터 보조금을 일시불

로 받은 방식이 도입돼 경제상황을 감안해 선택할 수 있게 됐다.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을

선택하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과 농지 임대료 외 ha당 매월 40만 원을 최대 10년간 받을

수 있다.

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"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 분야의 세대교체

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"이라며 "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, 청년 농업인들

에게는 농업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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